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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3. 7.(목)

고속도로 화장실 ‘유리 천장’ 전수 조사 결과,  
 ‘유사문제 없음’으로 나타났습니다

< 관련 보도 (서울신문, 3.6) >

◈ 용변 보는 내 모습이 훤히... “최근 추세” 고속도로 화장실 ‘경악’

ㅇ 밤 시간대 수동휴게소 화장실 유리 천장에 칸 내부가 비추어 불편 초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휴게소 화장실 천장에 유리 소재를 사용하여 

야간에 화장실 내부가 비치는 문제*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법인을 

통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. 

   * 화장실에 햇빛이 드는 친환경적 요소를 적용한 것으로 낮에는 문제없으나 밤 

시간대 천장 유리에 반사되는 현상 발생

 ㅇ 조사 결과, 235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천장에 유리 소재가 사용된 화장실은 

37개소로 확인(재정고속도로 33, 민자고속도로 4)되었으며, 칸 내부가 비치는 

화장실은 문제가 된 수동 휴게소 2개소(상행, 하행) 외에는 없는 것으로 

확인되었습니다.

   * 35개소는 유리 천장이 화장실 출입구에 있는 등 칸 내부 반사 문제 미발생

 ㅇ 아울러, 수동 휴게소는 3월 6일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여 내부 모습이 

반사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.

□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

이용객 편의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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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휴게소 조사 사례 및 수동휴게소 조치 사진

□ 휴게소 조사 사례

① 옥계 휴게소

화장실 유리천장 대변기 칸에서 비침 여부 확인 (문 닫음)

② 구정(속초) 휴게소

화장실 유리천장 대변기 칸에서 비침 여부 확인 (문 닫음)

 ※ 대변기 칸 내부에서 유리 천장의 비침 확인 결과 문제 없음을 확인

□ 수동 휴게소 조치 사진

조치 전 조치 후


